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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 8회차 
보도참고자료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은 정부의 ‘오염수 일일브리핑’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정부와 함께 하나씩 해소해 나가기 위해 국민의 질문을 대신해 던지

는 ‘1일 1질문 브리핑’을 28일 오후 2시 유튜브 델리민주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오늘 브리핑에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양이원

영 간사가 함께했다.

6월 28일 ‘1일 1질문 브리핑’ 8회차의 질문은 아래와 같다.

<오늘의 질문 : 전국민의 방사선 피폭을 조장하는 한덕수 총리, 무책

임하고 부적절한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발언,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

니까?>

6월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WHO의 음용 기준은 1만Bq(베크렐)/L”이라며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초청한 영국의 노교수가 “원전 오염수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

고 한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대한민국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이런 주장

을 곧이곧대로 받아 국회에서 발언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WHO는 삼중수소의 음용 기준을 1만Bq/L로 지정하면서도 이를 “허용”선량이

나 선량 “한도”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사성물질은 허용되는 양도, 어디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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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는 한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먹는물의 삼

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상 먹는물에 대한 명

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굳이 1,666배나 높

은 WHO의 음용수 기준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공표하고 있는 개념인 알라라(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개인 피폭량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아무리 방사선량이 적더라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

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활용수로 재이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가능한 한 피

한다는 관점에서 처리수에 대해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 전세계 뿐 아니라 일본까지도 방사성물질의 적극적 피폭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일본에서도 만류한 후쿠시마 오염수를 나

서서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방사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ALARA를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도 마시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는 일본 각료보다 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총리일 것입니다. 몰랐다면 잘못된 정보를 알려 전국민의 방사선 피

폭을 조장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삼중수소 외에도 정상원전에서는 방출하

지 않는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 등의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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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의 약 70%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

과하고 있으며 이 역시 어떻게 정화할 지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고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한 방사선량은 없습니다. 방사선량은 어떤 경우에서도 최소화하

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관료가 지켜야 할 자세입니다. 

총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발언, 국

민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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